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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병 응급처치, 초고속으로 빨라집니다

-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활용한 해군함정 해상 의료서비스 시범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군과 함께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해군함정 3척(동해·서해·남해해역 각 1척)에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까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

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LTE-Maritime: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 구축(’19.5~’20.12) 및 운영 중(’21.1~)

그간 해군에서는 도서 지역의 장병을 위해 섬과 국군의무사령부를 영상

으로 연결하는 격오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함정에 승선한 장병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망의 통신거리 한계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을 통해

환자의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함정 내 응급상황에 보다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등 내항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과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대상/예산) 내항 여객선, 화물선, 어선 및 관공선 등 100여척 / 4.84억원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해군함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해상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이 해상

에서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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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사진

□ 망 연계ᆞ활용체계

ㅇ 함정(원격의료장비·송수신기) ↔ LTE-M 통신망 ↔ LTE-M 운영센터

(보안장비 등) ↔ 인터넷망 ↔ 국군의무사령부(원격의료장비)

□ 망 연계ᆞ활용 구성도

□ 해군함정-국군의무사령부 간 원격의료 운용장비

 해군함정 설치 국군의무사 설치

<이동형 화상장비> <환자관찰장치> <의료용스코프> <고정형 화상장비>

ㆍ함정에서 환자의 

상태정보를 전송

할 수 있는 장비

ㆍ심전도, 심박수, 호흡, 

체온측정 및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표시
  * 이동형 화상장비와 

연동·화면공유

ㆍ광학렌즈를 통한 

상처부위(피부·구강 

등) 확인
  * 이동형 화상장비와 

연동·화면공유

ㆍ해군함정의 이동형 

화상장비와 화상

통화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

□ 해군함정-국군의무사령부 간 원격의료 시범운영 현장사진


